
<보도내용>

□ 2026.10.15. 매일경제는 ｢예타통과 10건중 7건이 ‘돈 안되는 사업’｣ 기사에서,

 ㅇ 예비타당성조사(예타)에서 “지역균형발전 정도를 보는 평가 지표가 강화
하면서 경제성이 낮은 사업도 무더기로 예타를 통과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
있으며,

 ㅇ “지난 5월 예타 운용지침을 개정해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춤으로써 앞으로 
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은 더 커질 전망”이라고 보도
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□ 예비타당성조사(예타)는 신규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국가적 
우선순위에 따른 투자와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, 경제성
뿐만 아니라 정책적 필요성, 균형성장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.

 ㅇ 아울러,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의 여건에 따라 경제성, 정책성, 균형
성장 가중치를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심사의 정합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.

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
정책성, 균형성장효과 등 다양한 가치를 

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

보도설명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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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한편, 지난 5월 예타 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사업의 경우 경제성 
평가 가중치를 낮추고(△5%p) 지역균형성장 평가 가중치를 높였으나(+5%p), 
이와 같은 조정만으로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일률적으로 
높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.

 ㅇ 가중치뿐만 아니라 사업의 개별적 특성, 경제성‧정책성‧균형성장효과에 
대한 검토 결과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.

□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 효율성과 다양한 정책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
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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